
2003년 여성부 여성 IT전문교육사업 착수식

협회는 삼성SDS와 ·이화여대·비트컴퓨터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3 여성부 여성IT 전문교육 최종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에는 프로젝트 수행을 총괄하는 삼성

SDS와 한국여성벤처협회·이화여대·비트컴퓨터가 컨소시

엄을 구성했고 여성인력개발센터·한빛소프트가 교육 위탁

기관으로 참여한다. 

삼성SDS 교육기관인 삼성멀티캠퍼스는 IT기반과정·웹디

자인 고급과정·IT기획 전문 과정·재직자 스킬업 교육을

담당하는 한편, 교육생 모집과 취업지원 활동 등을 맡게 된

다.

이번 여성 IT 전문교육은 여성부가‘여성 정보화 촉진 기

본계획(2002∼2006년)’에 따라 지난해부터 연간 1080명 양

성을 목표로 시작한 사업이다. 올해는 고급인력 700명 양성

을 목표로 기존 미취업자와 대졸 여성외에 현업 재직자·재

취업자·창업희망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삼성SDS 교육기관인 삼성멀티캠퍼스는 IT기반과정·웹디

자인 고급과정·IT기획 전문 과정·재직자 스킬업 교육을

담당하는 한편, 교육생 모집과 취업지원 활동 등을 맡게 된

다. 

또한 한국여성벤처협회·이화여대·비트컴퓨터는 쇼핑몰

마스터, e-Biz 전문기획, 자바 프로그래밍 교육을 맡고, 한빛

소프트는 애니메이션 교육을, 여성인력개발센터는 패션 스

타일리스트 등 여성친화 교육을 위탁받아 각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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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리더쉽, 여성의 네트웍

조은정/조앤리인터내셔날컨설팅 대표

오늘날 직장에는 최고 경 자

(CEO)에서 장관에 이르기까지

야망 찬 유능한 여성들이 넘쳐

나고 있다. 기업구조에도 벤처

기업의 등장을 시작으로 기존의

정형적이고 보수적이었던 기업

의 모습에서 가히 혁명적이라

부를 만한 변화가 일어 지금까

지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리더가 출현하고 있다. 여

기서 말하는 새로운 유형의 리더란 다름아닌 여성이다.

얼마전의 일이었다. 함께 일하는 group과 기업 M&A

건으로 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이런 분야에 여자 분

이 계시다니 조금 놀랐습니다.”라는 첫 인사말을 들었

다. 분명 리더십의 모델은 변하고 있는 것이다. 남자들

이 대부분인 컨설팅 업계에서도 여성이, 그리고 여성스

러움이 더 파워를 발휘 될 때가 있다.

여성의 꼼꼼함으로 사업부문을 검토하고 투자여부를

결정짓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 전략을 세울 때

나, 투자 스트럭춰를 짜낼 때도 여성으로서의 세심한

시각으로 제안을 하다보면 남성들도 오히려 그 결정에

많은 신뢰를 얻게 되고 결국에는 여성스러움이 더 강하

다는 인상을 많이 심어 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으로서의 부족할 수 있는 부

분들에 대해 몇 배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성들에 있

어서 강한 인맥 네트웍 처럼 여성 기업인들끼리의 단합

도 중요하며 남성과 함께 공조하는 지혜 또한 필요하다

고 본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최고의 위치에 오른 1세대 여성

들 대부분이 남자처럼 옷을 입고 남자처럼 행동하면서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남성적 모델, 다시 말해 구시대

의 경 방식을 따랐다. 물론 그들이 틀렸다는 것은 아

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 방침이 잘못됐다는 것은 더더

욱 아니다. 단지 낡은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여성 스스

로가 새로운 룰을 만들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이

시대에 맞는‘새로운 리더의 모델 여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여성들의 리더십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 조은정 대표


